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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실리콘 태양전지 대체
KERI, 국내기술로 대체에너지 활용 기대 … 전기전도도․촉매기능 월등

신소재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 태양전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응용연구단 전자기소자연구그룹 송재성․이동윤 박사팀은 전기전도도와 촉매기능을 강

화해 기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비해 광발전 효율을 20% 향상시킨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성

공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세계 최대 효율이 10.4% 정도이며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8% 정도의 효

율을 갖고 있지만 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의 효율은 9.6%까지 향상됐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고체로 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나노입자로 구성된 다공질의 반도체 산화물 전

극, 광감응형 염료, 전해질, 상대전극으로 구성된 전기화학적 원리를 이용해 발전을 일으키는 태양전지로 투명

하고 원재료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이 제조가 가능해 앞으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태양전지이다.

지금까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상대전극으로는 고가의 백금이 주로 사용돼 왔으며 대체물질로 저가의 활

성탄소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돼 왔지만 특성이 좋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송재성․이동윤 박사팀은 최근 대량 생산에 성공한 저가의 탄소나노튜브를 태양전지에 사용함으로써 

백금의 우수한 특성과 낮은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성공했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가 고무관처럼 속이 빈 원통모양으로 배열된 물질로 반도체의 전기전도도에서 금속의 

전기전도도까지 폭넓은 영역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촉매 특성에 착안한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재성․이동윤 박사팀은 앞으로 탄소나노튜브 태양전지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련기업이 경제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디스플레와 각종 전극 등에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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